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큐레이터에게 직접 듣는 ’수구다라니‘의 비밀
- 국립경주박물관 1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운영 -

□ 행 사 명: 1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‘수구다라니,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’

□ 일시/장소: 2023.11.29.(수) 17:00~17:30 /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

□ 대    상: 관심 있는 일반인

□ 내    용: 특별전 ‘수구다라니,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’ 개막 기념 

            큐레이터에게 직접 듣는 특별전 해설

□ 참여방법: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참여

국립경주박물관(관장 함순섭)은 2023년 11월 29일(수) 문화가 있는 날

을 맞이해 특별전 ‘수구다라니,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’과 연계한 ‘큐레

이터와의 대화’를 운영한다. 

1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이번 특별전시를 기획한 담당자가 현재 특

별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금동제 경합 및 그 안에서 발견된 범자와 한자 

수구다라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. 두 개의 다라니는 우리나라에서 

제작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수구다라니로 알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.

이번 특별전에서 선보인 다라니란, 부처의 가르침 중 핵심이 되는 것으

로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주문을 말한다. 다라니를 소리 내어 

외우거나 서사함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 경전에서 많은 

다라니를 설하고 있다. 다라니마다 얻을 수 있는 공덕이 각각 다르기 때문

에 다라니를 암송하는 자신의 상황이나 소원에 따라 맞는 다라니를 외운

다. 수구다라니는 ‘수구즉득다라니’라고도 하며, 다라니를 외우는 즉시 바



라는 바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한다. 

관심이 있는 관람객이라면 별도의 예약 없이 프로그램 시작 시간인 5시

에 특별전시관 앞으로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전시 해설에 앞서 당

일 특별전을 관람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련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

개최될 예정이다. 

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라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과거 신라인들이 

다라니에 담았던 염원처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기

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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